
신라 서울에 가 서남지역 바닷
가에서 기이한 전공을 거듭 세
워 비장稗將에 봉해지니 위엄
의 소리가 멀리 퍼졌다. 이때
신라 임금이 어둡고 음란하여
매일 연락宴樂을 일삼으니 조
정의 기강이 패이敗弛하고 가
렴주구苛斂誅求가가혹하여 백
성은 도탄에 빠졌다. 왕은 신
라의 국운이 다할 것을 알고
몰래 다른 뜻을 품고 백제를
부흥시킬 것을 기약하며 동지
를 규합하고 호걸을 거두어들
여 의거를 먼저 부르짖으니 그
지나는 고을마다 바람을 바라
보듯 귀순하였다. 열흘과 한
달 사이에 수만의 무리를 얻어
성지城池를 점거하니 때의 사
민士民이 왕으로 공경해 받듦
으로 왕이 곧 치성致誠으로 하
늘에 아뢰고 완산完山에서 왕
위에 나아가 백관의 조례朝禮
를 받으며 무리에게 서약하기
를‘내가 비록 부덕하나 장차
의자왕義慈王의숙분宿憤을 설
하겠다’하니 무리가 모두 힘
썼다. 이로부터 정사를 펴 인
仁을 베푸니 인심이 귀부歸附
하여 사방이 호응하면서 소쿠
리 밥과 호리병의 간장으로 노
고를 맞이해 위안하고 만세를
송축頌祝하였다. 먼저 신라 서
울에 들어가 새 왕을 바꿔 앉

혀 신라의 조운祚運을 이어주
고 또한 사신을 오吳와 월越나
라에 보내 서로 화친을 강구하
며 백제의 부흥을 기약하는 왕
의 패업을 일으켜 확정시켰다.
오호라, 애석하도다. 대업의반
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우연
히 신환에 걸려 입산하여 요양
하며 아들에게 선위禪位하니
아들이 정사를 닦지 아니하여
마침내 그 나라를 잃으니 요순
堯舜같은 성덕聖德으로도 그
자식이 불초하면 이는 사람의
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바라
하늘인들 어찌할 것인가. 슬프
다, 견왕甄王이 몰한 것이 지
금 천여년이 떨어져 세대가 깊
고도 멀리 지난지라 능총陵塚
은 수호를 못하게 되고 보불과
면류관의 갈무림도 오래도록
미상未詳으로 지났다. 왕의 후
손들이 이에서 개연히 발분發
憤하여 선왕先王의 위업과 성
렬盛烈을 길이 땅에 떨어뜨릴
수가 없다 하였다. 그리하여
왕이 폐침망담廢寢忘啖(잠을
자지 않고 음식 먹는 것도 잊
고 노력함)한 곳의 동남 지역
을 널리 묻고 다니며 고적을
찾아내 마침내 이 고을에 이르
러서는 여러 기로耆老가 전하
는 설을 듣고 질의하며 또한
논산읍지論山邑誌를 고찰하여

그 묵은 자취를 징험하고 그
확증을 얻어 진실로 의심할 것
이 없은 연후에 마침내 풀섶을
개벽하여 다시 수집修葺을 더
하였다. 그리고 돌을 세워 기
문을 새기고 선왕의 덕업이 찬
연히 다시 밝게 세상에 드러나
게 하니 이것이 대개 천만고에
희한한 일인 바 이 어찌 견왕
이 평생에 힘써 베푼 것이 행
선위인行善爲仁에있었던 고로
하늘이 말없이 그 자손을 보우
하여 하여금 금일의 영현榮顯
이 있게 함이 아니겠는가. 입
석을 하기 전일에 그 후손이
나에게 기문을 위촉하였는데
내가 배운 것이 없이 어찌 감
히 당할 수 있으랴 하여 굳게
밀쳐 사양하였다. 이에도 능히
할 수 없는 바를 강작하게 된
것은 그 하나가 견왕의 업적을
무궁토록 길이 전하게 함이 기
쁘다는 것이요, 하나는 후손의
성곤誠∓이 그 근본에 보답하
는 바에 간독B篤함에 감복한
때문이라 전사傳史의 사실을
인용하여 장狀으로 기록해 입
석의 전말을 삼는다.

비문은 그 묘주墓主를 기리
는 내용이게 마련이다. 그러나
이 비문 내용에서 우리의 이목
을 끄는 부분은 견훤왕이 신라
서울을 유린했던 부분과 그 아
들 신검神劍에 의해 금산사金
山寺에 유폐되었던 부분에 관
한 기록이다. 신라 서울에 처
들어갔던 부분은‘선입라경 역
치신왕 이연라조先入羅京易置
新王以延羅祚 : 먼저 신라 서
울에 들어가 새 임금을 바꾸어
앉혀 신라의 조운祚運을 늘여
주었다’고 하고 있다. 물론 그
에 앞서‘나왕혼음 일사연락
조강패이 수렴가혹 민고도탄羅
王昏淫日事宴樂朝綱敗弛收斂
苛酷民苦塗炭 : 신라 임금이
어둡고 음란하여 날마다 잔치
로 즐기기를 일삼고 조정의 기
강은 부패하고 해이하니 가렴
주구는 가혹하고 백성은 도탄
에 빠져 고통스러웠다’고 밝힌
바 있다. 그래서 이처럼 혼탁
한 신라 서울에 들어가 혼주昏
主 경애왕景哀王을 바꾸어 경
순왕敬順王으로 세워 끝나게
된 신라의 명운을 이어주었다
는 것이다.
우리 안동권씨의 사성유래賜

姓由來를 보면 시조 태사공께
서 견훤왕을 불공대천지수不共
戴天之讐로 지목하고 그 이유
가 시왕욕비弑王辱妃라 했다.
임금을 시해하고 국모인 왕비
를 능욕했다는 것이니 군욕신
사君辱臣死, 즉 임금이 욕을
보면 신하는 죽는다는 대의에
입각해 나온 말인 것이다. 여
러 사서史書의 기록을 보면 서
기 9 2 7년에 견훤왕은 신라 왕
경 금성金城을 공취하여 즉위
4년째인 경애왕을 잡아 꿇리고
자기더러 아버지라고 부르라
하는 등으로 핍박해 자결치 않
을 수 없게 하였다. 이때 견훤
왕은 재위 3 6년째이니 신라로

서는 경명왕景明王ㆍ신덕왕神
德王ㆍ효공왕孝恭王ㆍ진성여
왕眞聖女王까지 네 임금이 앞
서 있어 견훤과 왕노릇을 같이
한 셈이었고 그래서 견훤왕이
실은 나이로 손자뻘이나 될 것
같아 경애왕에게 그런 욕을 가
했는지도 모를 일이다. 그러나
국가간에 상대국왕을‘폐하’로
호칭하는 국서를 주고받던 후
삼국 시대라 해도 신라는 또한
종주국 대우를 해 주었던 점을
감안하면 이는 아무리 전투중
이라 해도 의전상 있을 수가
없는 만행이었다. 게다가 그
왕비까지 능욕한다는 것은 상
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.
그 3년 뒤 9 3 0년에 견훤왕은

지금의 안동인 고창古昌 병산
甁山 회전에서 고려와 우리 시
조 태사공의 향군 연합군에 대
패하여 이로부터 후삼국 통일
의 꿈을 접게 된다. 이때 만약
견훤군이 승전하고 우리 태사
공이 패했더라면 신라는 후백
제에 병탄되고 이윽고 후삼국
도 후백제로 통합되었을지 모
른다. 그랬더라면 우리 권씨는
없고 견훤왕은 통합의 성왕 태
조가 되어 사서에 신라 서울에
침입하여 시왕욕비의 만행을
저질렀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
않게 되었을 것이다. 그런데
견훤왕은 이 병산회전에서 패
하고 6년이 지난 9 3 6년에 연산
連山의 황산불사黃山佛舍에서
등창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다.
비문 중에서 우리에게 두 번

째로 의아한 부분은 견훤왕이
우연히 신환이 생겨 입산요양
을 했다는 대목이다. 이 부분
은‘중도우영신양 입산요양 선
위우자 자불수정 수실기국中途
偶책身恙入山療養禪位于子子不
修政遂失其國 : 중도에 우연히
신환이 생겨 입산하여 요양하
면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
었는데 아들이 정사를 닦지 아
니하여 마침내 그 나라를 잃었
다’고 하고 있다. 견훤왕이 그
장자 신검神劍에 의해 김제金
堤 모악산母岳山의 금산사金山
寺에 유폐되었던 일을 신환으
로 입산요양한 것으로, 그리고
이에 분개하여 고려군을 끌어
다 신검을 치게 하여 실국을
하게 된 것을 이렇게 기술한
것이다.
화가위국化家爲國으로 창업

을 하게 되면 2세에 가서 이를
수성守成하면서 먼저 왕자의
난이 일어나는 수가 많다. 고
려 초기에도 왕자의 난이 있었
고 조선초에는 두 차례의 왕자
의 난이 있어 이에 부심한 태
조가 그 창업을 후회했을 지경
이었다. 그렇지만 견훤왕처럼
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 자기
혈통의 임금을 쳐 멸망시킨 일
은 동서고금에 드문 일이었다.
어쨌든 견훤왕은 이를 또한 후
회하여 황산黃山의 불사에서
등창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.
사서辭書에서 견훤왕에 대한

기록을 찾아보면, 우리나라에
서 가장 먼저 나온 신구문화사

의 한국인명사전의 견훤조는
다음과 같다.

황간견씨黃磵甄氏의 시조,
재위 900~935. 아자개阿慈介
의 아들. 상주 가은현 출신. 신
라에 태어나 서남해西南海의
방위에 공을 세워 비장裨將이
되었다. 나라가 혼란한 틈을
타 8 9 2년(전성여왕 6) 반기를
들고 여러 성을 공략한 다음
무진주武珍州(광주光州)를 점
령, 독자적인 기반을 닦았다.
9 0 0년(효공왕 4) 완산주完山州
에 입성, 스스로 후백제왕이라
하고 관제를 정비하는 한편 중
국에도 사신을 보내 국교를 맺
으면서 궁예弓裔의 후고구려와
자주 충돌하여 세력 확장에 힘
썼다. 그뒤 왕건이 세운 고려
와도 수시로 혈전을 벌여 군사
적 우위를 유지했고, 926년 신
라 수도 경주를 함락하여 친려
親麗 정책을 취하던 경애왕景
哀王을 죽게 한 다음 김부金傅
를 왕으로 삼고 신라인의 원한
을 샀다. 929년 고창古昌에서
왕건군에게 패전한 후부터 차
차 형세가 기울어져 유능한 신
하들이 왕건에게 투항, 934년
웅진熊津(공주公州) 이북의 3 0
여 성이 고려에 귀순했다. 이
듬해 왕위 계승 문제로 맏아들
신검에 의하여 금산사金山寺에
유폐되었다가탈출하여 왕건에
게 투항, 상보尙父의 칭호와
양주楊州를 식읍으로 받았다.
9 3 6년 왕건에게 신검의 토벌을
요청, 후백제를 멸망케 했으며
얼마 뒤 황산사黃山寺에서 죽
었다.

1 9 9 9년에 한국정신문화연구
원에서 낸 한국인물대사전의
견훤조는 훨씬 자세하다. 여기
에는 견훤왕이 서기 8 6 7년, 신
라 경문왕景文王 7년에 나서
고려 태조 1 9년, 936년에 졸해
7 0세를 향수한 것으로 나와 있
다.

867~936. 후백제의 시조. 재
위 892~935. 본래 성은 이李
씨였으나 뒤에 견씨라 하였다.
아버지 아자개阿慈介는 상주
가은현(문경)의 농민 출신으로
뒤에 장군이 되었다. 이비가기
李碑家記에는 진흥왕의 후손
원선元善이 아자개라 하였는데

32 0 0 9년 7월 1일 수요일 제127호

▲ 동북쪽에서 본 견훤왕릉

▲ 동남쪽에서 본 견훤왕릉

▲ 견훤왕릉의 정면 ▲ 견훤왕의 능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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